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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더 많은 공해 유발한다?
뉴질랜드 전문가, 전기발전소 배기가스 배출 주장 … 효율성도 낮아

가솔린차보다 환경 친화적이라고 여겨지는 전기자동차가 오히려 더 많은 공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뉴질랜드 자동차 전문가가 경고했다.

자동차 잡지 발행인이기도 한 클라이브 매튜 윌슨은 다수의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상당량이 아직도 석탄 등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화석연

료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전기자동차의 유해성을 주장했다.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면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더 많은 공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윌슨은 <황제의 신차> 보고서에서 전기자동차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며

공해 발생 장소가 도로에서 발전소로 옮겨지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야말로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허상을 팔고 있

다”며 “그러나 현실은 전기자동차가 그다지 효율성도 뛰어나지 않고 그다지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다”고 말했

다.

윌슨은 특히 환경 친화적인 고급자동차 이미지로 세계시장에 선을 보인 테슬라 전기 스포츠카에 대해 매우

무겁고 비효율적인 전지를 장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해를 심하게 배출하는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여기에 “세계 전기 생량의 상당부분은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전기자동차가 보급

될수록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석탄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기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만들어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클랜드 대학 게리 볼드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매튜 윌슨의 보고서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면서

도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며 “그가 도출한 결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고 평가했다.

또 호주 신차 평가 프로그램의 기술 분과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 콕슨은 매튜 윌슨의 비판적인 과학 분석은

전기자동차 추진 계획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기본 가설에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존 스토리 교수는 매튜 윌슨의 결론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

하고 하지만 보고서는 뛰어난 연구결과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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